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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조개·우럭조개 31만 마리 화성 도리도 갯벌에 시험 방류

○ 23일 남해 고급 패류 ‘어린 새조개, 우럭조개’ 경기 연안에 정착 시도

○ 대하·주꾸미 이어 신품종 방류 확대. 바지락 300만 마리 방류 예정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3일 화성 도리도 갯벌에 새조개 1만 마리와 

우럭조개 30만 마리를 시험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주로 남해안에 서식하는 어종이 기후변화로 경기 연안에서도 

관찰됨에 따라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소득 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류된 새조개와 우럭조개는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고 질병 검

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조개와 우럭조개는 고소득 패류로 꼽힌다. 최근 소비 수요가 늘었지만 생

산량이 적어 kg당 각각 약 5만 원, 1만 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로 유통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새조개와 우럭조개가 도내 고소득 

신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공종자 연구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수산자원을 발굴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대하, 주꾸미, 갑오징어, 꽃게 등 4품

종 16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오는 11월에는 바지락 300만 마리를 추가 방

류할 계획이다.


